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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작품 이름: 이해라는 이름의 오해
· 작품 설명
우리는 곰에 대해 알고 싶기에 말을 걸어보려고 노력했다. 그러나 우리는 곰과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, 서로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. 우리는 곰과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곰이 남긴 흔적과 행동을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고안해낸 것들을 통해서 곰을 해석하고 추측하는 수 밖에 없었다. 즉, 우리는 우리들 만의 범주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 곰을 이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. 곰이 먹다 버린 동물사체를 보고 곰이 육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, 곰이 나무에 자신의 발톱자국을 내면서 영역표시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 그 예이다. 
하지만 우리가 흔적을 통해 알게 된 곰을 온전히 ‘진짜 곰’이라고 볼 수 있을까? 우리가 알고 있는 곰의 모습은 온전한 ‘진짜 곰’의 모습보다는 우리의 시각이라는 매개체로 바라본 곰이라고 말하는 게 더 타당할 것이다.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만의 범주를 통해 곰을 보기 때문이다. 어쩌면 ‘진짜’ 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. 어느 곰은 나무에 발톱자국을 내며 어서 들어오라는 환영을 표시를 하는 것일 수 있다. 다른 동물을 잡아먹으며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. 곰의 발톱과 이빨을 보고 곰을 무자비한 포식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곰은 억울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.
우리가 곰을 이해하기위해 취하는 방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자에 대해 이해할 때 취하는 방식이다. 따라서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기에 앞서 자기만의 범주에 맞춰 스스로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자제하려는 태도의 필요성을 말하고자 한다.
